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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본 논문은 < real& illusion>라는 주제로 2011년 3월에 있었던 개인전을

토대로 전시된 본인의 회화 작품을 분석·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과거에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

았던 것들이 많다.반면 과거에는 예술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늘에 와서는 과

학기술이나 일상의 영역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있다.특히 대중문화가 발전한

1980년대 이후로는 대중언어와 개인의식이 교차하는 작품들이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예컨대 팝아트(PopArt)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만화와

회화의 경계가 허물어졌다.팝아트는 내용면에서 현실을 반영하지만 비현실적

이라는 특징과 함께 황당무계해 보이는 공상이나 판타지 등의 폭넓은 내용까

지 수용한다.이처럼 고상하고 성스러운 영역이었던 예술이 현실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적 이미지의 세계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이는 곧 고급미술

과 저급미술의 벽을 허물고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

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통회화와 일상적 이미지의 경계선을 소멸시켰다.

본 논문의 저자인 본인은 시각을 통해 인식한 현실세계의 특성 즉 도시의 건

축풍경을 주관적 감각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였다.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극사실주의나 사진의 원리와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색면 회화의 특

성을 살리고 본인의 감정을 투영해서 실재(real)와 반대되는 일루젼(illusion)을

통하여 새로운 건축풍경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본인의 초기 작업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조형적 탐색은 건축 풍경 속에서 이

루어지는 본인의 삶을 새롭게 관조하며 그 의미를 표명하기 위한 또 다른 시

각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동경해 온 디즈니랜드와

같은 미지의 세계가 잠재된 내면을 드러낸다고 생각했다.삭막한 현실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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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유토피아의 희망을 찾아가는 출발점으로 인간과

건물의 관계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었다.그리고 도시풍경에 주목하면서 오래

된 건물이나 집 등을 파스텔과 형광색으로 색면 처리하여 생명력과 에너지를

주어 재탄생하여 조형화했다.더 나아가 소재를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각 나라

를 상징하는 백악관,국회의사당,서울시청,판문점 등과 같은 실존 건물들이

지닌 권위적 관념을 부수고,우화적이고 화려한 환상 공간을 표현하면서 어린

시절 디즈니랜드와 같은 비현실 세계에서 느꼈던 감성을 수면위로 떠올려 노

스탤지어를 지향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본인이 풍경을 어떻게 재구성 하였는지 조망하고 작

품 속 색면 풍경에서 시각적 해석을 관찰하고자 한다.그리고 작품에 내재되

어 있는 색채를 통한 심상의 발현을 논의하고자 했다.또한 하워드 아클리

(HowardArkley)와 안나 테센노(AnnaTessenow)의 작품세계와 본인 작업과

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짚어보며 색면 분할으로 대상을 단순화하는 방법이 본

인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본인은 작품 속에서 현대의 건축풍경을 표현하는데 색면 추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숭고미를 부여하고자 했다.기하학적 조형요소들이 작업의 형식적 부분

으로 결합하여 색면 추상의 효과를 극대화 했고 이는 작품의 내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끼쳤다.본 논문에서는 본인의 작업을 이처럼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작

품과 작품이 지닌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추구

한 작품세계를 관람자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며 본인의 작품세계를

돌이켜봄으로써 작가로서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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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산다는 특

징이 있다.자본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경제가 발달하고 생활도 편리해졌다.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어진 대형빌딩과 주택으로 가득한 거대도시가

인간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장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도시로 모인 사람

들은 자신의 이상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들과 다른 삶을 원하며 자신

과 가족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도시를 떠나지 못한다.인간은 획일화된 형태

의 건축물로 둘러싸여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도시를 벗어날 수는 없는

현대문명의 미비한 존재가 되었다.인간들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동일한

모양의 지붕과 사각의 유리창문과 쇠창살로 닫친 도시의 건축물 사이에서 생

활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만능주의와 자아상실,이기주의,그

리고 인간 소외 등 도시화가 초래한 각종 사회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본인은 이처럼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스러운 풍경이 된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중있는 환경인 건축물을 바탕으로 위에서 거론한 다양한 문제와 이와 반대

편에 있는 유토피아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예술작품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작가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일상 속에서 무의미하게 경험하는 것일지라도 작가의 눈을

통해 새롭게 표현되면 미적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아우라가 사라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파시스트

는 아주 성공적으로 정치적 삶을 미화했다.그래서 전쟁조차 하나의 예술품으

로 만들었고 이로써 전쟁 자체를 하나의 성스러운 과제로 만들 수 있었다.1)

1) 발터 벤야민WalterBenjamin. (2010).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길.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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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스트는 온갖 심미적인 구호와 예술만을 위한 예술을 이용하여 대중을 예

술 속에 가둬두고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이에 벤야민은 정치를

미화하는 대신 예술의 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우라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2)또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게오르그 루카치(GeorgLukacs)는 ‘회화는 단지 외적인 것만을 다룸에도 불구

하고 실제 현실의 본질적 요소들을 모두 담고 있으면서 실제 현실로부터 독립

적인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기 때문에 허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

했다.

본인 역시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적 방식으로 유토피아를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다.건축 풍경에 기초를 둔 감성에 동기를 두어 건축물

을 감성적 지각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관적 감정을 이입시켰다.또한 현실에서

존재하는 건축물을 매개로 건축 풍경을 재구성하는 이유와 이 작업이 어떠한

인식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되짚어보려 한다.

본 논문은 ‘Real& Illusion에 의한 UtopiaImage표현연구’라는 주제 아래

제작된 본인의 작품과 관련하여 전개과정과 내용적 측면,형식적인 분석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 제 1장에서는 작품의 형성 배경 및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본인

의 작품에 나타난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유토피아,유년시절의 노스탤지어

에 대해 알아본다.

제 2장에서는 본인 작품의 중요한 소재인 건축물의 실재풍경에서 유토피아로

변환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Real& Illusion에 의해 형성된 공간 연출에 대

해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제 3장에는 본인 작품을 이루고 있는 공간의 평면성,색면화된 색채,대상을

2)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2010). 앞의책.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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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하여 나타난 패턴,형상과 색면의 조합을 통해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인 작품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11점의 작품들을 제작 동기

와 표현방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작품의 이해를 도왔다.본 연구를 통하여

작품 속에 표현된 내적이미지에 대한 정신적 개념을 확고히 정립하고 앞으로

의 창작활동방향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본인의 작업을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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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본 론

1.작품의 형성배경

1)정신분석학적 유토피아(utopia)3)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빌려 유토피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첫째 그것은

토머스 모어에 의한 묘사된 상상의 섬으로서 이곳에서 주민들은 완전한 사회·

정치·법률 제도를 누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여기서 전위된 뜻으로 유토

피아는 현실세계에서 멀리 떨어져 상상 속에 존재하는 미지의 국가 또는 지방

을 지칭하게 되었다.둘째 유토피아는 정치·법률·관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조

건이 완벽한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

이기도 하지만 분명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이상적인 정치기획을 뜻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본다면 유토피아는 현실의 경험적인 환경에서 떠나 있

는 ‘상상적’인 곳이며,정치적·사회적으로 완전한 곳임이 확연하다.앞의 ‘묘사’

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완벽한 이상적인 사회를 묘사

하고 있는 일체의 문학작품을 유토피아라고 할 때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개념

을 하나의 예술 장르로 받아들이게 된다.4)

어떤 개념에 기대든 간에 유토피아는 이상사회를 표상하므로 당위의 세계이

며,현실에 대한 제도적인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제안을 하므로 또한 규범의 세

계다.핀리Finley가 “유토피아는 주어진 사회현실을 초월한다.그러나 그것을

형이상학적인 뜻에서 말하는 초월이 아니다.”5)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유토피

3) 유토피아(utopia):그리스어 'outopos(아무 데에도 없는 곳)에서 유래. 유토피아란 소망하는 상象으로서

나 공포스런 상(반유토피아)으로서 사실적인 실재에 대립되는 다른 가상적 현실을 말한다.

4) 임철규. (2009). 왜 유토피아인가, 한길사, pp.17-18.

5) M.I.Finley,The Use and Abuse of History ( New York: Viking,1975).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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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은 희망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신사적으로 보자면 유토피아 사상은 일찍이 신학적인 모티프,르네상스와

바로크의 국가 소설 혹은 계몽주의의 보편적인 교육학적 기획에서 증명될 수

있다.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누었듯이 둘의 개념을 정의하여 두 개념

을 호환하고 교류하는 것은 철학사 뿐만 아니라 미술에서도 조형화의 주된 근

간이 되고 있다.두 개의 세계는 서로 교하하거나 융합하거나 또는 판타지 같

은 제 3세계로 변환되기도 한다.이는 헤겔(Hegel)이 말한 것처럼 미술이 세

계를 반영함에 따라서 그것이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리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

은 작가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이 결합되기 때문인 것이다.그것이 미술의

독특한 속성이라 하겠는데 본인 작업의 출발점 역시 현재보다 나은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낙원을 다시 찾으려는 염원을 가지면서 시작된다.

유토피아적 ‘가상의 미학’이 가장 충분한 시도를 한 것은 20세기의 블로흐

(Bloch,Ernst)6)였다.블로흐는 예술작품을 희망의 알레고리로 해석하고,이를

통해 예술작품에 중요한 ‘유토피아적 기능’을 부여한다.유토피아적 의식은

블로흐가 규정하듯이 이 ‘희망의 원리’에 터하고 있다.사회주의체제들의 해체

와 더불어 전 지구의 자본주의화를 공식화하려는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유토피아적인 충동이 현실비판이라는 부정의 원리와 이상

세계의 창조라는 긍정의 원리,즉 ‘희망의 원리’로서 다시 일깨워져야 한다는

6) 블로흐(Bloch, Ernst 1885~1977):독일의 철학자. 루드비히스파펜의 유태계 가정에서 태어나, 곧 제1

차대전 무렵 표현주의와 뮌헨 서클의 지적 분위기 속에서 학문적 경력을 시작했다. 최초의 저서 『유

토피아의 정신』(Vom Geist der Utopie, 1918)이 보여 주듯이 유태계적 종말관과 마르크스ㆍ헤겔적 

요소가 융합된 혁명적 낭만주의가 그 사상의 기조를 이루고 있었다. 1961년 서독 방문 중 베를린 장

벽사건에 처하여 동독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튀빙겐 대학 교수가 된다. 그는 인간의 내부에 있는 희망

을 새로운 미래에로 향하는 긴장으로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미의식(未意識, noch-nicht-Be-wußte)이

라고 규정하고, 그 미의식의 생성을 미래를 향해 여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완의 주체

ㆍ인간의 '최종상태'(Endzustand)에로 향하는 자기실현의 과정을 현실(역사)이라고 생각하고, 마르크스

주의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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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7)

본인 역시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희망을 염원하면서 출반한다.여

기서 본인 작품은 유년시절의 기억을 통해 현실 인식과 시대적 영향으로 비춰

진 유토피아를 꿈꾸는 새로운 풍경에 집중하였고,그를 통해서 반복적인 일상

생활에서 오는 무료함을 풀어내기 위한 ‘유토피아 풍경’에 주목하였다.유토피

아를 꿈꾸지만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기존 풍경에 풀어내면서 본인 작품에

접목시켰다.

2)유년시절의 노스탤지어(nostalgia)

본인은 유년시절부터 즐겨쓰던 개인적 취향의 색감을 사용하여 하나의 공간

을 캔버스에 재구성한다.현재의 건축 풍경에 유년기 시절의 내적 심상 이미

지들을 불러와서 실재와 가상이 공존하는 장면을 연출해낸다.

프랑스 학자 피에르 뷔르줄랭(P.Burgelin)은 유년기나 과거의 기억은 자기 정

체성의 토대이며 그것을 기반으로 개인은 창조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는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자전적 기억’에 대한 이론과 연결

되며,이미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통해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해 온 주제이기

도 하다.8)

‘자전적 기억(Autobiographicalmemory)’이란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개인적

인 기억으로 이것은 자아가 지닌 개인의 인생사라고 할 수 있다.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험은 선명히 기억에 남아 자아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

고 그렇게 형성된 자아는 새로운 사건을 나름대로 경험하고 구조화한다.자아

에 대한 정체감이란 다름 아닌 개인의 경험과 감정에 대한 기억이다.

서도호(1962~)의「서울집/LA집/New York집」【도판1】은 작업 때문에 뉴욕

7) 임철규. (2009). 앞의책. p.33.

8) 민은주. (2009), ENGRAMS_ 윤정선 이베르 2인전 미술비평, 현대미술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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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서울을 수시로 오가지만 서울 집은 그가 뉴욕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야기된

향수의 정서를 담고 있는 과거 유년시절의 장소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서울

집은 그에게 기억과 갈망의 장소인 반면 뉴욕 집은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장소

의 재현인 것이다.서울 집이 표상하는 한국은 작가에게는 과거의 환영이며

기억과 욕망의 대상이며,투명하고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외관,창공을 연상케

하는 색조,환각상태나 꿈에서나 나타날 것 같은 환영은 비현실에 가까운 것

을 볼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기억 속의 즐겁고 행복했

던 유년시절의 노스탤지어를 캔버스에 적용했다.본인은 유년시절의 달콤한

추억들 중 하나인 놀이동산의 기억을 되새기며 기억 속에 있는 색면 풍경과

현재의 풍경을 혼합해 작품으로 구성했다.어렸을 때 가보았던 미국의 디즈니

랜드와 국내의 놀이공원에서 본 색감들을 화면에 사용함으로써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캔버스에 표현했다.이처럼 개인적인 기억은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자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어린시절 환상공간에서의

시각적 경험에 의해 형성되고 보존된 기억은 본인 현재의 삶 속에 공존하며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 낸다.이런 기억의 단편적 이미지들은 의식

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현재 삶의 풍경과 함께 오버랩 되면서 작품의 표면 속

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된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에서 식별 가능한 두드러진 도식이 정확히 상기되지 않는

다고 해도 막연한 감정적 특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졌으면서도 있

는 것 같은 일종의 신기루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9)이처럼 유년시절의 시

각적 기억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본인의 의식과 내면에 깊이 작용하여 현

재의 삶속에서 꾸준히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낸다.기억 속 풍경과 현재 풍경

9) 황수영. (2006). 물질과 기억,시간의 지층을 탐험하는 이미지와 기억, 그린비.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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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혼합하여 본인의 노스탤지어를 작품 속으로 이끌어 낸다.

-꿈과 공간의 시각화

잭 프펙커에 따르면,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Freud)는 예술이 유아초기

의 경험을 간직하면서 그 체험을 자신의 예술로 형상화시킬 수 있는 특이한

존재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여 예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하였다.성인의 잠재

의식은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세계로의 회귀를 열망하고 또 실제로 꿈과 신경

을 통해 회귀하기 때문에 예술은 특히나 과거의 체험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한다.예술가는 침전된 경험과 어린시절 체험의 풍성한 접

촉으로 말미암아 주요한 예술작품 즉 자신의 독특한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다.10)

본인의 작품도 ‘꿈’과 관련이 있다.사람들은 대개 무섭거나 불길한 꿈을 꾸

면 악몽이라 하고 반대의 꿈은 길몽이라 한다.하지만 이는 고정관념일 뿐이

다.예컨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꿈에 나온다면 자는 동안에는 행복하겠지

만 깨어났을 때는 실망스러울 수 있다.꿈이 환상적일수록 깨어나서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다.반대로 안 좋은 꿈을 꾸면 깨어났

을 때 우리는 현실이 아님에 안도하기도 한다.환상적인 꿈일수록 현실의 고

통은 클 수 있고 좋지 않은 꿈은 현실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준다.본인의 작

품 속 풍경들은 ‘꿈’속 주제를 밑바탕으로 비현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고 유

토피아라는 공간을 상징한다.다시 말해 작품 속 풍경을 통해 자신이 환상을

만들어낸다.

꿈꾸지 않으려는 욕망은 하나의 욕망에 불과하며,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

10) 잭 스펙커. (1981), 프로이트 예술 미학, 풀빛, 신문수 옮김,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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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로 의식하는 것이며 본인이 만족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 안에서이다.그리하여 본인은 유토피아에 있

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것을 상상하며 살아있는 진짜로서 꿈의 공간에 있게

된다.

프로이트는 ‘꿈’이란 바로 무의식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왜냐하

면 그는 꿈의 내용이란 억압된 소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평소

에 억압되어 있던 소원들이 의식이 약해지는 수면 중에 나타나는 것인데 수면

중이라 하여 의식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의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그리하여 꿈들은 부분적으로 유아기의 경험들을 반영한 1차 과

정에 의한 상징적인 소원 성취로 이해되고 또한 해석되고 있다.아울러 꿈 해

석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 재료가 꿈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은 경험으로 얻은 기억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남긴다.이것은 경험과 기억,그리고 이미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는 의미다.그들은 회화의 기본 표현요소인 형(形)과 색을 통하여 자신의 상상

력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실현고자 한다.예술이 상상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즉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이요,미지의 것이

다.다시 말하면 예술은 표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전달하며 도치시키는 것

이다.이는 일종의 정신에 기인한 표현 방법으로 예술가가 느끼는 것으로 결

정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11)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바탕으로,즉 기억에 남아 있는 꿈과 추억의 내용을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실재풍경은 없어져 버리고 유토피아적인

공간으로 변환되었다.

11) E. 루시 스미드. (1987), 상징주의 미술, 서울열화당, 이대일 옮김, pp.26-27.



- 10 -

그럼 다음 장에서 실재(real)에서 유토피아(utopia)로 변환하는 과정을 구체적

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내용 분석

1)실재(real)⟶유토피아(utopia)로의 변환

‘상상은 기술과 결합된다.공상은 실재와 얽힌다.건축적 공간에 대한 완벽한 이

해,원근법적 평면 투시의 완전한 정복.이 엄밀한 과학적 지식이 가장 모호한

환상과 결합된다.이것이 피라네시12)의 세계다.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은가?

사이버 공간 역시 딱딱한 과학이 만들어내는 허깨비 같은 환영의 세계가 아닌

가… 이 감옥은 실제로 지어질 수 없는 허구이나,그 허구가 발생하는 지점은 애

매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때문에 그것의 허구성을 단언하기가 힘들다.피라네

시의 감옥은 그저 환상이 아니다.그는 그 한상을 실재로 만들기 위해 실재와 허

구가 만나는 지점을 애써 흐린다.여기서 환상은 실재와 나눌 수 없이 하나가 된

다.보르헤스의 사제는 감옥에서 표범을 본다.피라네시의 감옥에는 사자가 있다.

보르헤스의 사제는 감옥에서 밧줄과 도르래를 본다.피라네시의 감옥에 있는 것

이다…보르헤스의 환상이 ‘리얼리즘’이라 불리는 것은 그 환상이 그저 환상에 불

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실재이기 때문이리라.그럼 허구와 실재가

뒤섞인 저 감옥은 곧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그렇다면 저 묶

인 자는 우리자신이다 ’

-피라네시의 세계 9_꿈【도판2】

12) ‘피라네시(Giovanni Battista Piranesi,1720~1778):이탈리아의 건축가, 판화가, 고대 그리스를 예술

의 전범으로 삼던 시절에 고대 로마 유적들을 동판에 담아 로마 건축의 위대함을 알게 해주었다. 시적 

환상과 묘한 분위기로 가득 찬 그의 판화는 낭만주의의 탄생을 예고했고, 나아가 그 시대에 이미 예술

적 ‘모던’을 예감하였다. 특히 현실에서는 결코 지어질 수 없는 상상의 건물을 에셔의 것보다 200여 

년 앞서는 것으로 당대는 물론이고 현대 저자와 예술가들의 상상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진중권

(2004),미학 오디세이3, 휴머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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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네시의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은 이상적 진리를 동경하고 행복을

향유하게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그 형식이 바로 ‘미적 가상’이다.예술은

그 자신이 욕망하고 동경하는 내용 즉 이상적 진리를 미적인 형식을 통해서

현재적 만족의 가상으로 제시한다.이 예술의 가상,미적가상은 예술작품을 통

해서 이상적 진리를 하나의 현실로 객관화시킨다.예술작품의 미학적 형식을

통해서 제시된 미적 가상에서 이상적 동경을 순간적으로 충족시키고 행복을

경험한다.이 가상적 현실화는 예술이 담아내는 이상적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

주며 현실의 거짓과 불합리,억압을 거부하는 것이다.13)

여기서 본인은 내적인 기억과 감성이 외적인 풍경을 차용하여 유토피아적인

환상으로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본인은 유년시절의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 즉 소풍,여행과 같은 기억의 단상들을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풍경에 옮

긴다.그래서 캔버스 화면은 구획 적이고 구축 적이며 본인이 갈망하는 잃어

버린 세계의 비밀을 열어준다.그것은 어린 시절의 영원한 이상한 나라를 꿈

꾸는 환상이며,유토피아와 같은 내밀한 상상을 꿈꾸는 시적인 희구인 것이다.

유토피아는 현실의 경험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는 상상의 세계로 우리에게 주

어진 사회현실을 초월하는 곳이다.인간은 이러한 유토피아 세상을 그리워하

면서 현실의 삶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극복하는 매개체로서 자신

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즉 유토피아는 도피가 아닌 더 나은 세계

에 대한 비전과 희망이며 근원적으로 현재보다 나은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는

공통의 낙원이다.이는 소설을 읽으면서 마주하는 가상의 세상이 무의식의 영

역에서 억압되어 있는 감정들을 조절해 주는 경험과 유사하다.14)

‘우리 앞에 나타난 기이한 존재는 실제로 전혀 새롭거나 생소한 것이 아니다.

13) 김준영,배용준. (2003), 예술과 철학, 문경출판사, p.234.

14) 최윤정. (2010), 이상공간으로서의 ‘Shadow space', 석사학위 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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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우리의 정신 속에 이미 친숙하게 오랫동안 존재하던 어떤 것이라고 보아

야 하며,단지 억압의 과정을 거쳐 그 친숙함을 잃었을 뿐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dFreud)

본인의 작업에서 느낄 수 있는 비현실적이면서도 낯선 분위기는 앞서 말한

것처럼 거시적 세계로 표현된 정적이고 무거운 현실 풍경 속에 어린 시절에

자주 그려왔던 인위적인 구름의 모양을 집어넣으면서 노스탤지어를 일으키는

이유일 것이다.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인 풍경을 소재로 표현한 세계를 거시적

관점으로 바라본 관점에서 현실 풍경은 상상 속의 공간으로 색면이라는 표현

매체를 통해 표현되었고,그 풍경 속에 등장하는 구름과 열기구들은 내 자신

에 잠재되어 있던 동심 세계를 수면위로 끌어 올려 마음의 공허함을 위로받고

있다.

2)색면풍경에서 나타나는 내면세계의 연구

(1)Real& Illusion의한 공간연출

본인이 언급하는 Illusion의 의미는 본인의 의도하에 구성되고 연출된 가상의

공간·형상들이 그림으로 제시됨으로서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 있는 듯한 착각

을 불러일으킨다.환영(幻影 :Illusion)이란 감각의 착오를 통해 실재와 같은

이미지가 발생하는 현상이다.보여지는 것과 실재(實在)하는 것 사이에는 항상

긴밀한 유대감이 존재한다.실재를 표현하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과장과 은폐

를 통하여 실재보다 더 ‘리얼하게’그리기도 한다.여기서 ‘리얼하다’는 것은

실제와는 달리 우리 눈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회화는 이와 같은 일루젼

(Illusion)을 통해 우리에게 실재보다 더욱 리얼한 환영을 보여 주기도 한다.

이처럼 Illusion은 각박하고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게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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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같은 꿈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도 한다.

본인의 풍경 속 공간은 실재인 듯이 보이나 실재가 아닌 이미지가 실재 공간

안에 존재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또 다른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실존하는 건축

물 이미지를 직접 가상의 공간과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존재감을 드러

낸다.실존 건축물은 종래의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적 역할에서 벗어

나 현실의 표현과 해석이라는 개인적 시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마음 속 이미

지를 투사 할 수 있는 현실의 건축물 이미지를 찾고 실제풍경과 본인이 꿈꾸

어 온 유토피아 이미지가 최대한 일치 할 때까지 색면 처리를 하여 마치 연극

요소 중 무대 공간과 같은 연출을 한다.건축물 그 자체가 현실을 재현한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보이지 않는 개면과 가치의 기준에 의해 해석된 이미지

로 공간을 연출한다.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를

넘나들며 시·지각의 과정을 바탕으로 단순화와 재조립을 통해 균형을 유지한

다.여기서 실제 이미지의 형태에서 원색과 파스텔 톤의 색면을 이용하여 국

내외 놀이공원과 같은 유년시절의 선호했던 색채로 변형시켜 유토피아의 공간

으로 표현되었다.따라서 본인은 회화 공간을 이러한 인간의 지각의 과정을

바탕으로 재조립 될 수 있는 ‘일루젼(Illusion)공간’으로 인식한다.즉 현실 그

대로의 재현한 것에 그치지 않고 Real& Illusion의 실재와 가상을 넘나드는

역할을 한다.정리하자면 본인 작업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작가 내부에서 창

조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표류하는 실재 가운데 차용한 것이고,또한 차용

이라는 것은 일종의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사진에서 나타나

는 외적인 형태의 완벽한 모사가 중점이 아닌 색면 처리와 함께 감정의 이입

으로써 풍경작업을 완성시키고 있다.따라서 본인 창작으로 만들어진다기 보

다 현실세계의 주변에 혼재하는 이미지들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유토피아 공

간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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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현실 그대로의 복제가 아니라 창작자가 현실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냄으로써 현실이 담고 있는 보편적 의미를 드러낸다.결론적으로 회화적 현실

은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인 동일이다.다시 말하자면 회화적 현실은 묘사된

대상 자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공간과 그러한

대상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로 창출된 하나의 체계에 의해 구체적인 환기

작용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이다.이러한 세계는 현실의 미메시스(mimesis)15)

로 이루어졌지만 자율적인 현실을 이루고 있으며 내용으로서 삶의 보편적 의

미를 담고 있다.예술이란 본디 모방,즉 미메시스에서 출발한다고 본인은 생

각한다.본인의 작품 속 건축물을 포함한 풍경들은 실제와 허상을 또다시 실

존하는 실재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도시공간 속으로 재구성된다.실존하는 건

축물들을 그대로 가져와 사실적인 묘사가 아닌 색면으로 처리하여 어둡고 무

거운 분위기를 화사하고 우화적인 무대 장치로 탈바꿈하면서 ‘실재하는 환상

혹은 환각’을 나타내었다.진짜와 가짜가 이분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

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세계,실재하는 것과 실재하지 않는 것이 혼합하여 또

다른 실재를 창출하는 것이다.그리하여 Real& Illusion에 의해서 색면을 통

한 새로운 유토피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15) 미메시스(mimesis): 미메시스란 플라톤에서 이데아와 개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모방

(imitation)흉내와 함께 예술적 표현도 의미하는 수사학·미학 용어로서 단순한 반복을 통한 모방이 아

닌 재현(representation) 또는 표현(expression)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BC 5세기경 피타고라스 파에 

따르면 음악은 수의 미메시스(모방물)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 말은 플라톤에 이르러 비로소 중요한 의

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플라톤은 여러 가지 개체(그 자신의 성질과 규정을 지니고 다른 것과는 구별되

는 단일 고유의 독자적 존재. 개물(個物))는 개체가 되도록 한  형상(idea)을 흉내 낸다고 하여, 이에 

의해서 현상계의 열등성을 증명하는 이유로 삼았다. 플라톤에 따르면 현상계는 원형의 모방이다. 그는 

주요저서 ‘국가론’에서 목수나 화가나 작가 모두가집을 짓지만, 목수의 집에 비해서 화가나 작가의 집

은 허구이며, 이것을 가상이라 하여 예술을 소극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개념을 플라톤으로부터 

이어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시학에서 오히려 예술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플라톤은 미메시

스를 빗대어 ‘거울을 들고서 모든 방향으로 돌리는 일’을 예술가의 일이라고 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

치는 ‘재현되는 사물을 가장 닮게 그린 그림이 가장 훌륭한 그림이다’라고 하여 일차적인 모방을 의미

하고 있다. 강규석. (2002),「가상공간에서의 미메시스(mimesis,재현)형태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국

민대학교, p.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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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워드 아클리(HowardArkley),안나 테센노(AnnaTessenow)의 작품 세

계와 본인 작품과의 비교 분석

본인의 작업과 유사한 사례를 하워드 아클리(HowardArkley)와 안나 테센노

(AnnaTessenow)의 작품 안에서 볼 수 있다.그들은 건축물들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색면 분할로 단순화 하는 팝아트(popart)적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하

워드 아클리와 안나 테센노는 현대 미술사조에서 그들이 사용한 표현방법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본인은 두 작가의 작업에 근거하되 한 발 더 나아가 본

인의 작품세계를 연구하고 그들의 작품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하워드 아클리(HowardArkley,1951~1999)는 호주 도시근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묘사하는 색면 풍경 작가다.그는 자신

이 살고 있는 멜버른 주변 건축물들에서의 집에서 보아 온 개개인의 장식취향

을 찬양하기 위하여 형광색을 사용했다.하지만 표면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과 내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감추는 가면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작품에 숨겨진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라인의 의미는 하워드 아클리와의 공통점

이라 볼 수 있다.【도판3~6】에서 보면 하워드 아클리는 회색과 검정의 무채

색으로 테두리를 사용하였고 본인【작품1~10】을 보면 흰색의 테두리로 처리

한 것을 볼 수 있다.하워드 아클리의 면과 면사이의 라인의 공간이 가면과

같은 역할이라면 본인의 라인은 실재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현실의 공간을 의

미하고 있다.또한 아클리는 도시 근교 전형적인 가정집들을 대상으로 원색

처리하여 집을 단순한 은신처나 양육의 장소가 아닌 걱정,폐쇄공포증,잃어버

린 꿈들이 존재하는 부정적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반면 본인의 작품들을 보

면 집(house)시리즈에서 위엄있는 건축물들로 소재를 다양하게 선택해 색다른

장소에 대한 갈망,도시팽창,실업,불투명한 정치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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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나의 비판적 시각을 담아내고 있다.

하워드 아클리의 작품은 대부분은 종종 패턴이나 라인 에어,브러쉬로 묘사

되는 동시에 추상되었다.그의 영감은 게이트,창문 등 호주 교외에서 발견된

패턴,형태에서 찍은 색상,대담한 형태와 광고에서 파생된 디자인 같은 강력

한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본인 역시 건축물들의 창문과 지붕에서 나

타나는 반복적인 패턴과 색감이 잔잔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아클리와 본

인의 작품은 회화,페인트 조각과 설치,추상과 표현 사이에 구분을 붕괴하고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안나 테센노(AnnaTessenow1978~)는 독일 라이프치히 마르크란

슈타트(Markranstädt)출신의 화가로 독일 현대미술을 이끌고 있는 다른 작가

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작가이다.기존의 정물화나 풍경화를 그려내는 방식과

는 달리 건축물 표현에 자신의 감정을 그려 내고 있으며 라이프치히파의 ‘구

성의 엄격함’에서도 한 발 비켜나 파스텔 톤을 이용하여 절제된 형태의 건축

물을 주제로 감정의 구상회화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건축물의 색감을 통해

감정을 표현한 안나 테센노의 방식은 기존의 회화와는 다르게 사각형의 테라

스,지붕과 같은 공간은 특정 부분을 분해하거나 오버랩시켜 공간감과 무게감

을 이용한 리듬을 표현하고,감정의 그늘을 반영하는 그림자영역들은 오히려

밝은 색의 영역으로 표현하여 주변 컬러를 통해 맞춰지는 초점이 구조물을 더

욱 두드러지게 했다.지나칠 정도로 화사한 색감은 오히려 일상의 감정을 증

발시키고 있으며 마치 사람이 부재한 유령의 집처럼 아무런 무게감도 느껴지

지 않는다.본인의 작품에서 위엄있는 건축물을 마치 어린 시절의 로망이었던

동심의 환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무대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

점을 지니고 있다.반면 작품의 기하학적 요소의 파스텔 톤 분위기는 본인의

작품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안나 테센노 작품【도판7,8】에서 보여지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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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 톤은 작가 감정의 색이며 구조물 표면의 각 부분에 비춰진 다양한 빛의

색중에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색을 의미한다.또한 축소되고

정돈된 비현실적인 공간도 ‘순수’의 의미를 갖는다.수평과 수직의 지속적인

흐름과 연결을 통한 기능적인 레이어를 이용하거나 다이나믹하게 연결되고 중

첩된 블록들의 사용은 또 다른 신비한 공간을 생성한다.

【도판7】을 보면 기하학적 분석은 3차원적인 적응력과 뛰어난 공간 구성력이

돋보인다.3차원의 건축물 형태를 그대로 가져와 파스텔 톤의 색면으로 조합

하였는데 반해 본인의【작품8~10】에서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평면화 시키면

서 입체를 부순 차이점을 볼 수 있다.안나 테센노의 작품은 인간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제를 넘어 인간이 부재한다.

반면【도판9】처럼 인간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건축과 자연에서 철저히 배

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테센노의 그림은 견딜 수 없는 투명함으로 다

가오고 있으며 건축과 인간의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또한 인간은 건축 속에 놓여진 오브제일 뿐이지 그 공간의 주체는

아니다.건축이란 공간에 배치된 오브제,도시라는 공간 속에 버려진 인간이라

는 마네킹(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본인의 작품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간구성의 풍경이미지는 본인의

개인적인 추억과 감성을 객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본인만의 시각으로 화면

안에 확대 혹은 축소를 통해 비움과 채움이 공존하는 공간을 구성한다.본인

의 작품 속 공간은 일부가 희미하게 사라지고 서로 다른 공간과 공간을 하나

의 공간으로 표현한다.또한 일반적인 원근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생략과 변화

의 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현실의 사실성을 유지하면서 왠지 모르게 느끼게 되

는 낯선 풍경이미지의 재현으로 감상자들에게 색다른 시각을 보여준다.이렇

듯 본인은 새로운 감정으로 상상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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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과는 차별성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3.작품의 형식적 특성

1)3차원에서 2차원으로의 공간의 평면성

여러 시대의 미술가들은 화면 위에 3차원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

민했다.15세기 이후 화가들은 앞에 있는 것일수록 크게,먼 곳에 있는 것일수

록 작게 그리는 원근법을 사용하였다.이후 19세기에 프랑스의 폴 세잔느

(Cezanne,Paul1893~1906)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그는 자연풍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집이나 나무,사람들이 지닌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하였으

나 그것들을 반드시 한 시점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다.어느 누구의 눈도 한곳

에 정지시켜놓지 않음으로써 불규칙하고 변화무쌍한 인간의 시야와 회대한 닮

도록 한 것이다.그 다음 그는 이 형태들을 그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구

도 속에 안배하였다.관찰자의 눈은 형태들을 분리하여 식별하지만,전체적인

풍경은 마음속에서 결합된다.

본인은 작품의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재현에 목적을 두지 않고 파스

텔 톤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상에 의한 평면적인 표현방법을 선택하였다.본인

의 작업에서 평면적인 시선이란 풍경 속의 건축물을 바라볼 때 대상의 표면적

인 의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본인은 고전적인 풍경화

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원근법을 파괴함으로써 화면의 평면화를 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조형적 표현들 중 하나인 공간의 평면을 강조함으로써 3

차원의 물체를 2차원의 평면으로 구체화하고 면과 면 사이의 경계를 흰색의

일정한 라인으로 나타내었다.여기서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라인은 19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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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반부터 나타난 하드에지(HardEdge)16)페인팅의 영향을 받았다.본인의

작품에서 넓은 색면을 강조한 하드에지 페인팅과 색면 페인팅에서 나타나는

라인을 캔버스에 적용하여 회화적 요소를 없애고 매끈한 화면처리로 기계적

느낌을 부각시켰다.작품에 쓰인 선들은 대부분 흰색이며,면과 면이 나눠지는

모든 부분을 감싸거나 지나간다.면과 면 사이에 라인이 존재함으로써 기하학

적인 형태들을 더욱 더 강조시키고,파스텔 색의 색채들이 각각 선명히 드러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런 부드러운 색면과 흰색의 라인이 서로 대

조 되는 것이 조형적 요소의 주요 모티브이다.각각의 색면들은 서로 분명한

개체이며 작든 크든 그 자체로 뚜렷한 독자성을 내포하고 있다.그와 동시에

하늘과 지상사이를 연결하고 가상과 현실사이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끈으로 의

미를 갖는다.시점이 사라지고 화면의 물질이 부각되면서 3차원의 시점이 2차

원으로 변모하고 이때 작품은 마치 설계도처럼 펼쳐진 모양을 갖춘다.또한 3

차원 공간 표현방법의 하나인 투시원근법에 의한 명암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색의 단계를 좁혀 평면의 느낌을 강조하고 면 분할과 구획 나눔의 표현을 주

로 사용하였다.이는 풍경화의 통속적인 느낌을 탈피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사적인 유년기에 대한 추억을 작품에 녹여내기 위해 색면으로 평면성

을 강조한 이유라 할 수 있겠다.또한 본인의 공간 구성은 본인의 고유 형상

과 정서적 감정을 지닌 평면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동시에 진정한 예술적

16) 하드에지(Hard Edge):195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기하학적 추상화의 새로운 경향. ‘쿨아트’,‘신

추상’이라고도 불린다. 당시 미국화단에서 지배적이던 추상표현주의에 반기를 든 일련의 작가들의 작

품을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을 처음 쓴 것은 1959년 미국의 평론가 랭스너이지만 영국의 평론가 알로

웨이에 의해 일반화되었다. 이 회화의 특징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단한 가장자리에 의해 화면이 

구분되며, 시원하고 단순한 색깔로 그려졌다는 점이다. 또 종래의 추상회화에서는 각각 독립된 의미를 

지니는 형태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표현 방식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하드에지의 경우에는 형태가 

화면 전체여서 분할이 불가능하다. 뉴만, 라인하트,로드코의 그림은 이미 1950년대 하드에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으며, 또 보색과 병치된 색깔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였던 엘버스의 그림과 저서들도 

하드에지의 회화의 탄생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범위, 경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가장자리에 대

한 최초의 강조는 1960년대에 미술을 산업적으로 조립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요소 중 하나이다. 대표

적 작가로는 롤렌드, 켈리, 스켈라 등이 있다./ 월간미술편.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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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지닌 정신적 공간이자 상상의 세계이기도 하다.

2)대상을 단순화하여 나타난 패턴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Corbusier)는 “훌륭한 비례는 편안함을 주고 나쁜

비례는 불편함을 준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모듈러’가 보여주는 패턴을 건

축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겼다.이는 건물의 정확한 비례가 보여주는 패턴을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요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목을 받쳐

주는 부분이 되고 있다.

본인 작품의 반복적인 지붕,벽돌,그리고 창문의 패턴은 빌딩의 구조선에 의

해 조립되면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공간에 잔잔한 움직임을 자아내고 있

다.그 리듬의 움직임이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시각적인 충돌과 환영을 연출

하기 위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작품8~11】을 보면 창문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의 균형은 현시대의 대중적인 획일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

다.수많은 창문이 한치의 오차 없는 계산으로 배열되어 보이는 균일한 비례

는 각각의 창문들이 서로 응집의 고리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해체를 막고 인간

의 욕망 극한의 한계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서로 대응하여 조율하는 관계구조

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그러므로 본인이 정한 정해진 패턴의

모듈에 맞춰 고집스럽게 건축물의 패턴을 반복하고 대상의 단순화를 통해 적

극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동시에 건축에서 보이는 일련의 수많은 창문의 풍

경은 절대 권력자 앞에서 행해지는 군대의 사열식을 연상시키듯 화면을 가득

채워 권위와 위엄성,위압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강렬한 원색과 색면을 통해

그 질서를 부순다.이러한 정치․사회적인 상황전개의 이미지는 급격하고 빠

르게 전개되는 과정을 현대의 흐름상을 표면에서 보여주는 면이다.흐트러짐

이 없는 창문배열은 모듈화 된 군상을 심층적인 면에서 확대 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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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외벽의 입체적 방형에서 규칙적이고 평면 화된 변화의 패턴은 시각적으

로 안정감을 조장한 것으로 창문 내부의 정치적 삶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의

복선을 내재하고 있다.따라서 본인의 건축풍경은 내재와 부재의 상반되는 조

건을 기제로 삼아 지극히 단순화된 사회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3)색면화된 색채

본인 작품에서 색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표현 요소이다.이는 공간의 평면성

과도 직결되며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따뜻하고 동화적인 공간 연출에도 핵심

적인 부분으로 적용하고 있다.본인의 작업은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색채 배열을 통해 유토피아를 나타내도록 노력했다.인간의 생활은 색의 한가

운데서 색과 같이 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색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슬프게도 하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크게 작용하며 그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

울과도 같다.또한 감정을 자극하여 어떤 분위기를 느끼거나 아름다움,행복

감,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자율적인 생의 정서적 작용이다.

본인은 주관적인 감수성에 의하여 대상을 묘사하는데 쓰이는 전통적인 색채

사용법에서 해방되어,밝고 따뜻하며 충동적인 색채를 사용하여 색채 자체의

물질성을 강조하였다.본인은 색채의 시각적인 효과와 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작품속의 깊이를 내면세계 표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한다.작품의

색채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색채는 작품에서 작가가 어떤 눈

으로 세상을 보았는지 말해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그리하여 색채를

통해 본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다.또한 본인의

색채는 단순한 현실세계의 재현뿐만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로 강력한 표현력

을 가진 중요한 조형요소이며 작품에 생명력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파스텔 톤과 형광색으로 고르게 펼쳐진 색면을 회화 공간 위에 생성시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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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잠재적이면서도 외부로 확산하는 색채의 힘을 표현하였다.건축물에서 보

이는 색채의 엄격한 대칭과 규모는 기존의 무거운 건축의 힘에서 이상적인 고

요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

색채는 그 자체로 감각적인 것으로서 인간의 내적표현을 시각화한다.색채로

부터 받은 시각적 자극에 의하여 발생한 순수하고 주관적인 감정은 경험이나

이미지를 불러일으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한다.

존 러스킨(JohnRuskin)17)은 “색채의 정서적 역할은 시각효과 못지 않으며 인

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는 것”을 말해주었다.이처럼 본인은 내면

세계의 표현을 위해 색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본인은 유토피아라고 정의한 환상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 새로운 공간으로 탄

생시킨다.그리하여 건축물들은 기존의 색 대신 강렬한 원색과 파스텔의 색으

로 표현되어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느낌을 준다.그 중에서도 본인이 사용하는

색채 중 가장 출발점이 되는 색은 노란색(yellow)이다.모든 작업의 출발점은

노랑의 계열인데 일반적으로 노랑의 의미는 ‘희망’을 뜻하고 있다.본인의 어

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채가 노란색이며 이 색은 일반적으

로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의 소품에 많이 쓰이는 것도 볼 수 있다.또한 노란색

은 즐거움과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색상이기도 하다.그런 뜻에서 본인의

작업에 쓰이는 노랑의 색채는 시각적으로는 화려한 아름다움을,정서적으로는

생기와 활력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고요함의 분위기는 어떠한

도덕적 함축성을 느끼게 한다.따뜻한 색인 오렌지와 노란색은 전면으로 튀어

나오고 그에 비해 차가운 색인 남색과 파랑색 계열은 후퇴한다.본인의 색감

에 나타나는 차가운 계열도 흰색을 섞어 파스텔 톤으로 따뜻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이것은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에 바탕을 항상 파

17)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900) :영국의 비평가, 사회사상가. 예술미의 순수감상을 주장하고 “예

술의 기초는 민족 및 개인의 성실성과 도의에 있다”고 하는 자신의 미술원리를 구축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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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색과 흰색을 섞어 하늘색으로 색칠을 했던 행동을 현재의 작업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에서 색채의 역할은 진출과 후퇴,팽창과 수축의 이미지와 함께 중량감,

강약감,그리고 경연감을 주는 것이다.이런 요소들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적

용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공간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18)하지만 본인의

작품에서 이런 조건들은 수평과 평면을 이루며 서로 대등하게 영역을 조절해

간다.주로 채도가 높은 파스텔 색조로 우화적이며 생명력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색채와 촉감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난색 계열의 색중에서도 민트색과 상

아색 등의 고명도의 색을 통해 실제 건축에서 느껴지는 권위감과 무게감을 덜

어낸다.이렇듯 본인은 노랑 계열에서 시작하는 색채를 통해 시각적으로 오는

따뜻함과 동화적인 느낌에 더하여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관념을

부수고 보다 긍정적인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치유 의미로 확장된 시각

을 파스텔 톤의 색면화 된 색채로 전달 하고자 하였다.

4)형상과 색면의 조합

본인은 건축물의 형상을 그대로 옮겨오되 분할된 색면으로 작업하였다.색채

에서 갖게 되는 본인의 꿈과 환상 그리고 기억은 구체적 형상의 묘사보다는

색면의 결합에서 나오는 상상의 증대에 기인한다.또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단순하게 변형시켜 마치 건축 설계도 같은 느낌을 준다.

동시에 어린아이들의 장난감무대 같은 밝은 색감으로 표현하여 새로운 모습으

로 탈바꿈하여 이동한다.그리하여 카툰적인 느낌을 주며 애니메이션에 등장

하는 단순화된 풍경의 모습이 형성된다.어떤 대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관찰로

부터 시작되어 주관적인 감정이 이입되는 상태를 말한다.예술가는 자연에서

18) 이응철. (2008), 자연치유학, 아트하우스.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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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일차적 경험인 시각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자연을 관찰하고 변형 또는

단순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였다.예술은 무엇인가를 표현하

는 활동인데,이 표현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그 하나는 외

계의 사물을 묘사하는 작용으로서의 ‘재현’이요,또 하나는 내적인 것을 외형

화하는 작용으로서의 ‘표출’이다.19)여기에서 전자는 구상적인 표현이고,후자

는 비구상적인 표현을 뜻한다.본인의 작품은 두 가지 표현의 묘사 안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다.

‘예술은 인간이 자연을 해석한 것이다.’라는 서양의 격언을 보면,예술가가 자

연을 새롭게 해석하여 예술작품으로 표현함을 알 수 있다.본인도 풍경을 있

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하거나 외형을 모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내적

인 감성으로 재창조해서 형상과 색면의 조합으로 표현하고 있다.유년기 기억

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는 환상세계에 대한 동심과 개인적인 기호는 고풍스럽

고 고급스러운 느낌보다는 가볍고 밝은 파스텔 톤의 이미지로 남아있다.이러

한 사적인 기호의 발현은 대상이 가진 깊이를 2차원의 표면에 3차원적인 실제

적 공간을 느끼게 하는 환영적 표현이 아닌 평면적으로 구조적 공간성을 드러

내고자 했다.거기에 색면을 이용하여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달콤한 기억 속의 공간을 끄집어내어 조합하면서 구체적 형상의 면들에

평면의 색을 입혀 무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색면 추상화가들은 캔버스에 남는 제스처의 흔적보다는 색채의 가치에 관심

을 두었다.본인의 작품을 보면 전체 표면은 통일적이고 매끈하며 ‘전체로서의

색면’을 나타내고,화면 밖으로 확장되는 듯한 캔버스의 표면 효과와 파스텔

톤 색채를 사용하여 본인의 감정과 의미를 전달하려는 항구적인 열망을 내포

하고 있다.또한 본인의 색채는 공간 안에서 면이라는 요소와 결합하는데 이

19) 백기수. (1978).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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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형태를 평면의 색면으로 만든다.이렇게 색면이 공간구조의 표현에 이

용되어진다.색면의 사용은 사물의 세밀한 부분을 단순화시킨 모습으로 변형

시키며 사물의 면을 쪼개어 단순화시키기도 한다.사물의 단순화 된 형태는

기존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되며 그것은 본인의 열

망과 색감이 묻어나있다.그리고 색채의 사용에서도 사물이 지닌 자연의 색채

가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본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다시 말해 본인의 평면예

술에서 화면공간은 중요한 조형 요소로서 구체적 형상과 색면의 조합으로 새

롭게 구성됨을 말한다.

4.작품분석

【작품1】

주로 집을 모티브로 삼은 소재들을 기하학에 가까운 도형의 형태로 나타내어

‘Imaginationspace’을 표현했다.사각형과 다각형,수직,수평의 도형들이 집의

형태로 구성하여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닌 원색과 파스텔 톤으로 이루어진 다

양한 색채들로 채웠다.즉 색면도형이 되어 복잡한 건축구조와 같은 모습을

띄는데 그것을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멈췄거나 누군가 지우개로 지

운 듯 사라진 것처럼 보이도록 처리했다.그리하여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갈

망하던 2층집의 전원주택을 마치 작은 모형으로 축소해 놓은 것처럼 표현되었

다.각각의 색면 요소들은 유무를 반복하며 패턴을 연상시키는 장식적 요소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여백의 화면공간과 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로 보이는 특

성은 여백의 처리가 공중에 부양된 집 같기도 하고,짓다만 미완성 집처럼도

보여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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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

성북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가다 낡고 오래된 주택의 분위기를 색면으로 바꿔

표현했다.본인은 학교를 등하교 할 때 항상 지나치며 보아왔던 회색의 낡은

한 가정집의 풍경이 마치 재개발이 되지 않은 옛 달동네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다.그리하여 초기 작품 공간 구성은 주로 색채를 중심으로 있는 형상

을 그대로 색면을 조합시켰다.공간의 분위기를 지배하는 색채가 본인의 작품

에서는 원색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밝고 화사한 느낌을 강조했다.밝고 강렬한

고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는 화려한 아름다움을,정서적으로는 생기

와 에너지를 느끼게 했다.또한 낡고 허름한 주택을 리모델링 하여 새로운 집

으로 산뜻하게 재탄생 시켰다.

【작품3,4】

일반 가정집의 일부분을 클로즈업하여 기하학적인 요소를 색면으로 본인이

선호하는 파스텔 톤의 색감대로 변형시켰다.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줄곧 아파

트에서 살아왔는데,이런 이유로 일반 주택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어린 시절

에 본인이 매우 살고 싶어했고 동경해왔던 주택에 사적인 감정을 투영하여 파

스텔 톤의 채색으로 탈바꿈했다.또한 어린시절 본인이 스케치북에 항상 그려

왔던 인위적인 구름의 모양을 집어넣으면서 향수를 자극하고 흰 라인으로 실

재 존재하지 않는 집을 나타냈다.이런 형태와 색감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는

유년시절 자주 놀러갔던 놀이동산에 있는 환상의 세계에 등장하는 풍경과 비

슷하다.

【작품5】

2층집의 가정집을 클로즈업하여 동화 속의 집처럼 표현했다.평면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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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면과 면사이의 그림자 부분을 적용해 3차원의 미묘한 균형을 표현하

려고 했으며 하늘의 색상을 실재보다 더 원색으로 표현하여 만화에서 볼 수

있는 애니매이션 요소를 강조하였다.색면으로 표현하는 그림자는 기하학적

요소의 조합으로 3차원적인 형태가 보이는가 하면 구름 모양은 2차원적인 평

면의 모습이다.이것은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허물고 현실과 비현실의 차이를

넘나들며 Real과 Illusion의 풍경표현을 하였다.

【작품6】

작은 캔버스에 시리즈 작업을 하여 디스플레이한 모습이다.클로즈업 하여

담긴 건축물들의 일부분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색면화된 색채를 사용하여

아기자기한 모습을 연출 했다.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위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 7】

창문에 블라인드가 쳐진 모습을 색면처리를 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설치와 함께 작품 앞에 선반을 놓고 화분과 같은 설치물과 함께 올

려놓아 창가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작품8】

미국 내각의 상징은 단연 백악관이라고 할 수 있다.백악관의 이름의 유래는

1814년 영국과의 전쟁에서 백악관이 타버리면서 그때 건물을 재건하면서 평화

의 상징인 하얀색으로 건물에 칠해서 유래되었다.지금도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가족이 살고 있으며 외형 모두가 방탄 설계 되어 있고 미

사일까지도 막을 수 있을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본인이 생각하는 백악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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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이고 권위적인 형태에서 원근법을 제거하고 다시 정적인 시각을 도입하

여 화면 전체를 질서있게 되살리고 재구성하여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하였다.

작품의 공간일부가 생략되고 재해석되어 새로운 무한한 공간이 창출되는 현상

을 볼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현실의 사실성을 유지하면서도

비현실적인 이미지로 느끼게 하여 낯선 풍경으로 표현하였다.

따뜻한 색인 오렌지와 노란색은 백악관의 기둥과 지붕에 사용함으로서 전면

으로 돌출하고 그에 비해 차가운 색인 남색과 파랑색계열 창문에 채색함으로

서 기둥 뒤로 후퇴하는 효과를 표현했다.흰색으로 나타난 윤곽석들은 가상과

현실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9】

서울 시청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왔으나 보이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라 현존

하는 대상이 갖는 이미지를 표현했다.서울 시청은 서울 중심에 있는 우리나

라를 대표하는 시청 중 하나이다.현재는 리모델링하여 첨단시대의 건축물로

변화였지만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해도 서울시청은 딱딱하고 어두운 건물

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사람들에게 익숙히 저장되어 있는 옛 서울시청의 형

상을 그대로 캔버스 화면에 단순화하여 설계도 같은 모습으로 펼쳐 평면성을

강조하였다.동시에 본인의 기억과 상상을 더해 현실세계를 벗어난 듯한 낯선

세계 또는 유토피아를 동시에 표현했다.놀이공원에 가면 볼 수 있는 에듀벌

륜을 작품 속에 그려넣음으로써 서울시청의 공간을 동심의 세계로 바꾸고자

했다.재현과 주관적 요소의 표현으로 본인의 독특한 풍경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 10】

판문점은 행정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어느 행정구역에도 소속하지 않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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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예전에는 주로 휴전을 관리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남·

북한간 접촉과 회담을 위한 장소 및 남북을 왕래하는 통과지점으로도 활용되

고 있다.약 800m의 정방형 지역으로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

기 전까지는 양측의 경비병들이 서로 오갈 수 있었으나,이 사건 이후 공동경

비구역에서 분할 경비지역으로 설정되어 서로 상대방의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분단’과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살벌한 장소이다.이처럼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의미의 판문각을 본인의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풍경과

합성시켜 새로운 이미지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으며 실재 건물에 공간과 색

감을 바꾸어 무대적 요소의 장치 역할도 하고 있다.

【작품 11】

국회의사당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며,

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는 24개의 기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뜻하며,‘돔’지

붕은 국민의 의견들이 찬반토론을 거쳐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는 의회 민주주

의를 상징한다.하지만 뉴스와 신문 등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국회의사

당은 정권의 차이로 말미암은 정치인들의 난투극과 여야당의 밥그릇 싸움 등

어두운 소식을 볼 수 있는 곳이다.【작품 11】은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정치와

국회에서의 정치적 싸움을 비판하고 현대의 정치를 비꼬는 가장 정치적인 작

품이다.국회의 상징인 푸른 돔 지붕을 맨 캔버스의 본질 그대로로 놔두고 회

색의 콘크리트로 된 건물내부를 밝고 원색적인 계열로 바꾸어 표현했다.또한

전체적인 형태가 캔버스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닌 정육면체의 캔버스에 클로즈

업하여 일부분만 화면에 넣음으로써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나들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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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Imaginationspace,oiloncanvas,45.5×37.9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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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2】어느 주택의 오후,oiloncanvas,116×97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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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3】Happyhouse#1,oiloncanvas,91×72.7cm,2010

【작품4】Happyhouse#2,oiloncanvas,70×70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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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5】Houseoffancy,oiloncanvas,145.5×112.2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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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6】Happyhouses#3,oiloncanvas,30×30cm/25×25cm(상,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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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7】블라인드,oiloncanvas,91.9×72.2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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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8】 백악관의 봄, oil on canvas, 193×97cm,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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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9】Cityhalloiloncanvas,193.9×130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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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0】판문각으로의 초대,oiloncanvas,193.9×130c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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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11】新국회의사당,oiloncanvas,150×150cm,2010



- 40 -

Ⅲ.결 론

예술이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기보다는 대상을 바라보는 개인의 주관이 반

영된 창조세계를 말한다.예술가는 대상을 자기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

고 또 관객들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하며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감으로서 보는 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상상력을 자극한다.예술이 그 시

대의 문화와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때 현대 미술은 일상에서

체험하고 사고한 바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본인 작품 속에서 논리적

이고 이성적인 기하학적 질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건물들과 그 사이를

가르는 다양한 공간들과 일상의 풍경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지금 현재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다.

본인은 작품 속 주관적 해석을 통한 현실인식과 시대적 영향으로 비춰진 유

토피아를 꿈꾸는 새로운 풍경에 집중하였고 그리하여 건축물을 소재로 하여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꾸는 이상향을 표현하였다.

또한 작품 속에 나타난 이미지의 표현에 있어 색채는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

는 역할에서 벗어나 연상되는 색이나 고유의 색에 관계없이 작가자신의 내부

세계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관적 감정을 표현해 내는 매체로써 활용되고 있

다.결과적으로 풍경이미지와 색채는 실재와 가상이 공존하는 낯선 풍경으로

상상계에 존재하는 장소와 더불어 그 장소에 본인의 추억이 내재되어 있는 소

재들을 첨가해 현실에서의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나 유토피아를 꿈꾸는 과정이

라 할 수 있겠다.그 결과,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현실이 본인

의 주관적 해석을 거쳐 새로운 환상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

다.

하지만 본인의 작업에서 과거의 기억에 근거한 시각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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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관람자와의 공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생각된다.그리하여 본

논문을 통해 작품을 제작 동기와 내용적 측면,조형적 측면에 다시한번 되돌

아보게 되었고,연구과정에서 발견한 발전 가능성을 발견으로 앞으로의 작업

진행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 방법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또한 형식적으로도 다양한 표현방법을 꾸준히 적용하고 끊임없이

연구하여 공간구성의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보다 독창적인 작품의 전개를 위

한 출밤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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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fexpressingUtopianImagethroughReal&Illusion

-FocusedonResearcher'sWorks-

Jeonye-won

Dept.,ofwesternpainting

GraduateSchoolof

SungshinWomen'sUniversity

This theses aims to analyze and study the paintings based in my

personalexhibitionwhichwasheldinMarch2011titled< real& illusion

>.

Intoday'sarttherearemanythingsthatwerenotconsideredasartin

thepast.Onetheotherhand,therearemanypartsofyesterday'sartthat

wenow seeasdailylifeorscience.

Since 1980s various artworks which interact public language and

individualconscioushavebeencreatedundertheinfluenceofPopCulture.

Forinstance,cartoonwasnotconsideredasartinthepast.Butnowadays,

asPopArtwasacceptedasartistic,theboundary between cartoon and

traditionalarthasbecomevague.

PopArtcanshow realityandunrealityatthesametime.Itreflectsreal

lifeaswellasfantasy.Ithasdrew outthepurityandeleganceofartto



theimageofeverydayworld.Byloweringthewallsbetweenhighrankart

and lowbrow art,arthasbecomefamiliarwith public,eliminating the

boarderbetweentraditionalartanddailydaylifeimages.

In my worksIhavetried torepresentthespeciality ofarchitecture

landscape through Pop Image and subjective view,ratherthan simply

reproducingthem likephotographs.InmyearlyworksIhavetriedanew

interpretationofmyownlifethrougharchitecturelandscape,contemplating

tofindthemeanings.

Asastartlinetofindautopianhopedeepinsidemyheartoutsidethe

drearyreality,Ihavefocusedoncitylandscapetofindouttherelation

betweenhumanandarchitectureinanew way. Expressingoldhoused

and architectures through Color-Field Abstract using primary and

fluorescentcolors,theywererebornwithvitalityandenergy.Furthermore,

bydiversifyingmaterialsonexpressingtheexistingbuildingssuchasthe

WhiteHouse,theNationalAssembly Building,City HallofSeoul,the

Panmunjeom,Ihavetriedtobreakdowntheirauthoritiesornotions,and

expressaspaceofcolorfulfantasytoaim fornostalgiaofourchildhood

feelings.

Thereforeinthisthesis,Iwillexplainhow Ihavereconstructedthe

landscapeandthevisualinterpretationofColor-FieldAbstractlandscape.

Also,Iwilldiscussimaginaryrevelationinmycolors,andthesimilarities

anddifferencesoftheworksofHowerdArkly,AnnaTessenow andmy

own.Iwillalsospecifically discusshow simplifying theobjetthrough

Color-FieldAbstractinPopArthasinfluencedmywork.



ThroughmultilateralapproachIwilltrytospecifytheinfluenceofthe

artofexpressionandsublimebeautyColor-FieldAbstracthasmadeinside

mywork,andgeometricelementshavemadeintheformationofmywork.

Alsobylookingbackonmywork,Iwilltrytofindthedirectionformy

futureworkandan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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